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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히시 다무로에서 태어난 비사 왕국

2015.6

김영덕

서강대학명예교수

서기 년에 백제는 가야 일곱 나라를 평정하고 이들 나라마다 다무로369 檐魯를 차린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다가히시多加披次였다 다무로. 檐魯란 중국의 군현과 같다고 중국 량서는 적고

있다 현재 경남 창녕에는 세기 중반 이전에는 변진 열두 가야 나라의 하나인 불사. 4 不斯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를 무찌른 백제는 이곳 비사 히시와 이웃한 다가 나라를 아울러 다무/

로를 차렸던 것이다 다가와 비시 히시는 라는 가까운 사이이며 이 두 나라를 년/ 10km 369．

에 차지한 백제는 이 둘을 아울러 다가비시 다가히시 라는 다무로를 차린 것으로 우리는 본/

다.

이 사실을 이나리야마 칼글은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첫 글장에서 나라 이름을 이．

두로 풀이하면서 이곳이 년 이후 한 동안 백제 땅이었음을 살펴본다369 ． 1)

둘째 글장에서는 년대 이후 독립 왕국으로 거듭나서 비사 왕국이 생기는 역사를 살펴본400

다．

셋째 글장에서는 이 왕국이 남긴 고고학 유품과 유적을 살펴본다．

넷째로 결론에서 그 역사 뜻을 알아본다．

다가히시 다무로의 유래.Ι

이나리야마 칼 글에는 다가피차多加披次라는 다무로 이름이 나온다 이 이름을 중고음을 통.

해 이두로 읽어보기로 한다.

중고음 따온 소리 적힌 말

다: ta ta多 → →

가: ka ka加 → →

비 히: phi pi/hi /披 → →

시: tshi si次 → →

따라서 이 땅이름은 다가 비시 다가 히시로 볼 수 있다 히시는 백제투 이두로 읽은 당 이- / - .

름이다 이 땅 이름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고장을 찾고자 우선 문헌에 나오는 비슷. ?

한 땅 이름을 알아보기로 한다 삼국사기 권 에는 전기 신라때에는 비자화. ( 34) 比自火 비사벌比斯

1) Kim Yongduk, the Introduction on the inaviyama Tumulua Sword Reuieited ; Lord Ko Served Baekje

King Gaero, The Review of Korean Studied, Vol 12, no 4, 2009, pp 2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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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 후기 신라때에는 화왕, 火王 고려때에는 창녕으로 나온다 창녕비에는 비사벌, . 比斯伐로 나오

고 여지 승람 권 에는 비자화 비사화(27 ) , 比自火로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비화非火로 적혀있다.

이들 땅 이름의 한자를 이두로 읽어보자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 말

비 히 비 히: pi / /比

사 시: sie sa/si /斯

부루 바라: hua /火

바라: biwat bat伐

이에 따라 비사벌이나 비자벌은 비시바라 비지부루가 될 수도 있고 백제 이두로는 히시/

하라 히지후루가 될 수도 있다 바라나 부루는 벌판이나 고을을 뜻하므로 이 땅이름 비사벌/ .

에서 비사나 히시는 소리 옮김이 된다 화는 뜻옮김으로 보고 불의 옛말 부루 로 읽어본다. ‘ ’ .

곧 위 칼글의 비시 히시는 문헌에 나오는 창녕의 옛 땅 이름과 통한다 히시는 세기 백제/ . 5

말 소리로 비사는 세기 신라 말소리에서 유추되는 이두 표기 였던 것이다, 8 .

이제 다가를 알아보자 문헌에는 다가를 닥으로 줄여서 중국 량서에는 탁. 卓으로 일본 서기,

에는 도꾸啄라는 한자 하나로 표기한 듯한데 이곳은 어디일까 일본 서기에는 같은 고장을, ?

도꾸고돈啄己呑 라고도 적고 있다 돈은 다니 곧 골짜기라는 뜻이 있으므로 도꾸와 같은 고장.

이름인 것이다 그런데 김태식. 2)에 따르면 이 도꾸고돈은 현재 경남 영산을 가리킴을 밝히

고 있다 곧 탁 도꾸는 위 칼글에 다가로 이두표기된 영산에 있던 옛 가야나라 이름이었던. ,

것이다.

실제로 창녕과 영산은 밖에 안 떨어진 고을들이었으므로 이 두 곳에 있던 나라를 평10km

정한 뒤 백제는 하나로 아울러 다가히시라는 새로운 다무로를 차리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다.

일본 서기 진구 년 년 대목에 적힌 바 도꾸와 히시호를 아우르는 이름이 바로 다가49 (369 ) -

히시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칼글에 따르면 이 곳을 다스리던 고 확고의 조상이 돌아간 다음 대 조상이 현재 하동인

다사에서 확고로 있을 때인 서기 년에 고구려의 백제 침공을 피하여 이 집안은 일본 도396

쿄 지방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두 세대를 지난 고 확고 세대에 고 라는 땅에 백제의 다무. “ ”

로를 다스리는 확고로 임명됐던 것이다 이 이나리야마 칼 글은 참으로 놀라운 백제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데 한 동안 백제는 창녕 영산에도 다무로를 두고 다스리고 있던 것이다- .

다무로에서 왕국으로.Ⅱ

삼국지 위서의 한전에 따르면 삼한에 있던 여러 고을 나라들에는 소도가 있었고 천군이

나라의 제사와 정치를 도맡았던 것으로 적혀있다 몽고에서는 하늘을 뎅그리라며 하늘을 모.

시는 이도 뎅그리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천군의 중고을은 이며 뎅그리가 뎅그. , tien-kiuen

니가 되고 이 말을 천군이라고 이두 표기 했다고 짐작한다.

이런 작은 가야 나라들은 세기 당시에는 인구가 몇 천 밖에 안되고 가장 컸던 금관가야4

2) 김태식 가야 연맹사 일조각 쪽, , 1993,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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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도 만이 채 안됐던 것으로 삼국지는 적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는 낙랑이 물러2 .

간 뒤에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세기 중반에는 보기병으로 가야 나라들을 휩쓸었던 것으로4

보인다 그래서 창녕에 있던 불사. 不斯나라와 영산에 있던 나라 다가多加를 차지한 백제는

다가히시多加披次다무로를 이곳에 차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는 고고학 증거가 이 나리야.

마 칼 글이고 일본서기 진구 년 대목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백제 관습에 따라서 이곳, 49 .

을 다스리던 확고獲居가 죽자 그 후대는 다사기 곧 하동의 확고로 옮겨갔고 고구려가 백제를

친 서기 년에는 도쿄 지방으로 망명했고 그 후손이 년 이전 어느 해 교다396 471 行田지방의

다무로에 확고로 다시 등용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고 확고의 조상인 다가히시 확고가 창녕에서 죽은 뒤에는 진眞씨 귀족이 이곳

에 새 확고로 임명됐다가 년대 이후로 이 다무로는 왕국으로 거듭나며 그 임금으로 눌400

러 살다가 멸망한 서기 년까지 이 집안은 이곳을 다스렸던 것으로 보인다555 .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창녕 화왕산 중턱의 용지龍池라는 못에서 나온 목간이다3). 창녕에는

화산이던 화왕산이 있고 그 곳 화왕 산성에 있는 세 연못 가운데 용지라는 못을 발굴해 보

니 큰 칼 다리미 향합 등 쇠붙이와 토기 등 외에 목간 네 개에 나왔다 그 목간 가운데 사, , .

람처럼 머리와 몸통을 시늉한 큰 것이 나왔다 이 목간을 보면.

앞면 : 口口古口仗口剖六用九歲 眞族 龍王開祭

뒷면 인물상: < >眞族

이 적혀 있었다.

그 풀이는

앞면 에 사는 는 여섯 곳을 못으로 찔렀습니다 세로서 진족입니다 용: ( ) ( ) ( ) . 29 .口 口 古口 仗口

왕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뒷면 진족인 인물상: .

이 목간을 살핀 김창석은 세된 진족 여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면29

서 못에 던져 넣은 부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인 모습에 여섯 군데에 못 구멍이 있어 역. ,

신을 내몰고 용왕이 병을 고쳐 달라고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못에 던져 넣은 부적일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족이라는 말이다 곧 이 제사를 올리는 집안이 진.

씨라는 성씨를 갖는 집안일 것이라는 것이다 진 씨라면 백제 여덟 큰 성씨이며 여씨 왕족. ,

의 외척이었던 것이다.

곧 백제 귀족 집안이 이 곳에 살고 있었고 제사 올린 시기는 판독한 간지로 년이던 것871

이다 백제는 이 곳을 년에 차지하고 이나리야마 칼 글을 지은 고 확고의 조상 다가히. 369

시 확고가 이 곳을 다스렸던 바 그가 떠난 뒤 후임으로 온 확고 집안이 진眞씨였고 그 후손

이 세기까지 이 곳에 살고 있었기에 진 족이라는 집안이 이 용왕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는9

것이다 이 용지 못에서는 그 뒤에도 용왕 신앙에 얽힌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창녕.

조씨의 시조 설화다.

화왕 산성 안에 있는 득성지지得姓之地라는 비석의 글을 적는다 :

신라 대 진평왕 때 한림학사 이광옥의 딸인 예향은 어려서부터 복병26『 腹柄이 있어 온갖

명약을 다 써도 좀처럼 복병은 낫질 않았다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던 예향에게 어 사.

3) 김창석 창녕 화왕 산성 연지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김시환 구민정 이성호 창녕 화왕 산성에 연, , , , ,「 」 「

지 창녕군 경남 문화재 연구소 박성천 김시환 창녕 화왕 산성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 2009, , , , 4,」 「 」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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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말하기를 창녕 화왕산( )火旺山 용지( )龍池라는 못은 신험神驗이 영특하여 만일 목욕재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에 좋은.

날로 택일을 한 후 예향은 기도하고 용지에 목욕을 하였더니 갑자기 운무, , 雲霧가 자욱하여

갈 바를 몰랐다 조금 있으니 운무가 개이고 예향이 못에서 솟구쳐 나왔고 그 후 병이 쾌. ,

유快癒하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었고 아들을 낳았다 현자. 賢者가 현몽現

夢하기를 너가 이 아이의 부친을 알겠는가 그 이름은 용자, “ ? 龍子 옥결玉王朱이니 아이를 잘,

기르면 크게는 공후公侯가 될 것이요 작게는 경상. 卿相이 될 것이며 자손만대에 번성을 누릴,

것이니라 하였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겨드랑이에는 조자.” . 曺字와 비슷한 무늬가 새겨져 있어

이광옥李光玉이 진평왕에게 고하자 왕은 이를 신기하게 여겨 아기에게 조, ‘ 曺 라 사성’ 賜姓하고

이름을 계룡‘ 龍檵 이라 하였다 계룡’ . 龍檵 은 커가면서 매우 총명하였으므로 진평왕이 사랑하여

여러 가지 관직을 내렸으며 신라 진평왕의 사위가 되어 창성부마, , 昌城駙馬에 봉하니 곧 창녕

昌寧 조씨 의 시조曺氏 始祖가 되었다.』

이 창녕 조씨 집안에서는 아직도 용지에서 음력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창.

녕 조씨 집안이 목간의 진족이였지 않았나 짐작을 해 본다.

창녕에서 대대로 유력한 집안이 던 진족 이였기에 신라로부터 신 씨라는 성을 받았을 것으

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하여간에 진족이 창녕에 살고 있었음은 목간 글이 밝혀주며 비사 히. /

시 왕국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백제 다무로가 창녕에 있었다는 또 한 가지 증거는 계성리에 있는 백제 마을 유적4)이다.

비사 히시 나라가 세기에 걸쳐 백제 사람이 다스리던 고장임을 뒷받침하는 듯 계성리/ 5, 6

에서 백제 마을 유적이 발견됐다 계성리는 창녕과 영산 사이에 있는 고장이다 큰 골과 봉. .

화골 이라는 좁다란 골짜기에 세기 전후에 지은 마을인 스물 다섯 채 집터가 발굴된 것이5

다 그런데 이들 집은 영락없는 백제식 집이며 네 기둥을 네 모퉁이에 세운 것들이란다 그. .

안에 있는 부뚜막에는 거기에 걸쳐 물을 데울 긴 항아리며 시루가 나오고 있고 이것들은,

질그릇 이였다 그 옆에는 물을 담을 큰 항아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 작은 항아리 높. . ,

은 잔 바리 주발 손잡이 잔 등 여러 가지 백제 질 그릇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 곳에서 나, , , .

온 딜 그릇은 가야 지방 것들 이었다고 한다 질그릇을 굽던 가마터도 한 군데 있었다고 한.

다 이 마을이 생긴 세기 전후라면 다가히시 다무로에서 히시 비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 5 /

기이다 고구려군이 서기 년에 충청도까지 치고 내려왔고 서기 년에는 보기군 만이. 396 400 5

부산까지 쳐내려온 시기이다 이 때 생긴 백제 피란민이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서 백제 다무.

로가 있던 창녕 계성리에 와서 자리 잡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유적에서.

는 대왜의 질 그릇도 나왔으며 왜와 문물 교류가 잦았던 이곳 왕실과 이 마을 사이에 교섭,

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여간에 계성리의 백제 마을 유적은 이 고장에 백제인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음을 뒷받

침한다.

고고학 고찰.Ⅲ

삼국지 위서 한전에는 삼한 시대에는 나라에 성벽을 쌓은 곳이 없던 것으로 적고 있다.

4) 조경화 이방인의 꿈 창녕 박물관,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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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창녕과 영산에는 어느 시기에 지은 것인지는 몰라도 산성이 여럿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가령 창녕에 있는 화왕산 꼭대기에 지은 화왕 산성이 있다 화왕산은 휴화산으로 샘이 아.

홉 군데 못이 세 군데 있거니와 산성이 분화구에 지어져 있다 이 산성의 석축 기법은 북, .

규슈에 있는 가야 이주민의 논에서 관개 수로를 지을 때 돌을 쌓는 방법과 비슷하다고도 하

며 오랜 전통이라고 한다 이 밖에 목마 산성과 구진 산성이 있고 이 목마산성 안에서, . ( )牧馬

는 기마부대용 말을 길렀었다고도 한다.

이 목마 산성은 목마산 능선을 따라 화왕산성에 닿으면서 장기전에 유효했을 것이란다 백.

제 전통과 같이 목마 산성과 가까운 교동 일대에는 왕도와 살림터가 있었고 그 가까운 데에

는 무덤 터를 마련했던 바 그 무덤 떼 가운데 교동 무덤 떼 계성 무덤 떼가 있다 이 무덤, .

들에서는 눈부신 유물이 많이 나왔다 이제 가운데 백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알아본다.

용무늬 고리 자루칼(1) 5)

고리 자루칼은 백제 대왕이 다무로 확고에 하사한 것이 많은데 권위를 주는 상징물이다, .

교동 호 고분에서는 쇠칼 쇠촉 금팔찌 토기 등 많은 유품이 나온 바 그 가운데 쌍용10 , , , ,

고리 자루 칼도 하나 나왔다 그 길이는 자루 길이 고리 지름 이. 9.8cm, 16.8cm, 5.6cm

라고 한다 이 밖에도 동경 국립 박물관에는 가야에서 나온 용무늬 고리 자루칼에 은상감.

된6) 것이 밝혀졌다.

이 칼글에는 열여섯 자가 은상감됐고 다음과 같다, .

不畏也口令此刀主富貴

高遷財物多也

그 서체는 육조풍으로 이나리야마 칼글의 서체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이나리야마 칼글은.

백제 사람이 지은 것이며 이로 미뤄 이 가야 칼도 백제 것임이 짐작된다, .

고소가리(2) 冠

다라 가야나 에다후나이리라 다무로의 무덤에서는 금동 고소가리가 나와 이 곳이 백제 다

무로 임이 다짐된다.

교동 조 호 무덤에서는 쇠 고소가리가3Ⅱ 7) 나왔으며 높이 너비 이라 흔히14.6cm, 8.5cm

보는 금동 고소가리와 달리 쇠로 만들었으므로 아마도 하사 받은 금동 고소가리를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곧 이곳에도 백제가 하사한 금동 고소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 곳 비사 히시 왕국은 후기에는 신라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지 출자 모양한 왕관도/

출토하며 아예 독특한 날개꼴 왕관도 나오기도 하며 독립 왕국의 모습이 엿보인다, , .

금동 산발(3) 8) 노

5) 김세호 비화 가야사 연구 비화 가야 연구들, , , 1997, 51p『 』

6) , 7 , 6, , 2007東野治之 世記以前 金石文 列島 古代史 岩波書店の の「 」 『 』

7) 조경화 소장 유물 도록 창녕 박물관, , , 2007, 115p『 』

8) 김혁준 조경화 비사벌의 지배자 그 기억을 더듬다 국립김해박물관 창녕로 우리 문화재 연구원, : , , , , 2014,『 』

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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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으로 만든 금동 신발이 교동 군 호 무덤에서 나왔다 다만 부스러진 파편으로10 .Ⅱ

나왔으며 자 무늬가 새겨진 것으로 봐서 신라 풍일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동경 박물관에.凸

는 전 창녕 금동 신발이 있는데 역시 자 무늬로 꾸민 모양으로 신라 풍이다.凸

고구려 신라 백제의 금동 신발은 각각 만든 솜씨가 다르단다, , .

화살통 쇠붙이 화살촉 갑옷 외에도 청동 합 청동 다리미 청동 초두 등 갖가지 쇠붙이가, , , ,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농기구로는9) 삽날 쇠스랑 살포 등도 나왔고 집게 도끼 끌 덩이쇠도 나왔다 마구로, , , , , , .

는10) 재갈 말띠 꾸미개 발걸이 말띠 드리개 길 마 말 방울 외에 기꽂이 등이 나오고 있, , , , ,

다 기꽂이는 공산성에서도 나오고 여미리 단지 그림에서도 볼 수 있으며 백제 다무로 문. , ,

화의 유풍이 아닌가 묻고 싶다.

토기(6) 11)

세기 초에 있었다는 계성리 백제 마을 유적은 이곳 창녕과 영산에 이나리야마 칼글의 다5

가히시 다무로가 있었다는 물증인 것으로 우리는 본다 계성리에서 나오는 귀떼. 注口 토기는

합천 풍계리 유적 거창 대야리 유적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이들 고장은 역시 백제 다무로, ,

가 있었던 곳임에 주목한다 또한 세모꼴 구멍이 난 그릇받침도 백제 토기이며 세기 백제. 4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질그릇이다.

이곳에서는 녹각으로 꾸민 쇠칼이 나왔는데 하지끼 질그릇과 더불어 대왜 토산품이며 왜,

나라에 있던 다무로와 이곳 다무로 사이에 있었던 활발한 교역의 결과일 것이다.

한 편 창녕 양식 토기인 굽다리 접시 뚜껑 긴 목 항아리 등은 창원 일대 외에 부산 김, , ,

해 양산 경주 대구 월성 고령 진주 의창 영일 해남지역 에서도 출토되고 있다고 한다, , , , , , , , , .

옛 다무로 사이 뿐 아니라 신라 지역과도 활발한 교역이 있었던 것이다.

맺는 글.Ⅳ

창녕에는 백제가 다스리던 다가히시 다무로가 서기 년에서 년대 까지 있었고 그369 400

뒤 서기 년 까지 이곳에 비사 히시 왕국이 있었음을 문헌과 고고학으로 살펴봤다 우선550 / .

이 다무로의 존재는 이나리야마 칼글이 밝히는 바 주인공 고 확고의 조상 한 분의 이름이

다가히시 확고였던 것이다 다가히시는 다가 영산과 히시 곧 창녕을 아울은 백제 땅 이름이.

던 것이다 일본 서기 진구 년 대목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더욱 놀라운 고고학 사실은 창. 49 .

녕과 영산 사이에 있는 계성리에서 년대 백제 마을 유적이 발굴된 것이다400 .

창녕은 다무로였기에 옛 일본에 있던 백제 다무로와도 교역이 활발했음을 세기 이후 지5

었다는 교동 등 왕릉 유적과 유품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년 관산성 전투에. 554

이긴 신라는 그 이듬해 서기 년에 창녕에 있던 비사 히시 왕국을 차지하고 만 것이다555 / .

9) 김혁준 조경화 상동, , , 111p「 」

10) 김혁준 조경화 상동, , , 117p

11) 김혁준 조경화 상동, , , 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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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제 다무로와 다섯 왜왕

2014. 1

서강대학 명예 교수

김영덕

일본 역사 학계의 통설을 보면, 이나리야마 칼글1 이야말로 일본 왕실이 5세기에 도쿄 지

방과 규슈 지방까지 호족을 보내면서 온 일본을 다스리던 명백한 고고학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논문2에서 밝힌 바 이 통설에서 판독한 칼 글에서 두 한자 “巨”거 와

“互”호를 각각 “臣”신 과 “弖”데로 잘못 읽었을 뿐만 아니라 5세기 한자 음을 8세기 만요 가

나 음으로 읽음으로써 이 칼글에 적힌 지명을 제대로 못 읽은 것이다. 또한 대왕 이름도 개

로 대왕 대신 유랴꾸 천황으로 잘못 읽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은 우리 결론은 이 칼글이야말로 백제가 5세기에 도쿄 지방에 다

무로(檐魯)를 차리고 다스렸다는 고고학 증거라는 것이다. 곧 이 칼글은 백제 후왕 “고”확고

가 471년에 도쿄 지방을 다스리면서 개로 대왕을 섬겼고, 그 선조들이 4세기 후반에 고리가

리(현 함창), 다가(현 영산), 비시(현 창녕), 다사기(현 하동)에서 확고 곧 후왕으로 있었다는

집안 족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고”확고가 섬긴 대왕은 개로 이고, 이 개로 대왕의 이름이 규슈 에다후나야마 무

덤에서 나온 칼에 새긴 글3에도 나오며, 따라서 이곳 역시 백제 다무로였음이 밝혀진 것이

다. 한편 이 에다후나야마 무덤에서 나온 글 새긴 칼을 지은이는 개로의 상표문(458년)에 적

힌 왕족 여기(余紀)라는 우현왕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며, 이 곳 역시 백제의 다무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 개로대왕의 아우 곤지왕은 좌현왕으로 백제 상표문(458년)에 적혀 있으므

로 이 분이 있던 오사카 만 동부의 옛 가와찌(河内) 지방 역시 백제의 다무로 일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세 다무로를 1장, 2장, 3장에서 각각 다루면서 아울러 가와

찌 다무로를 다스리며 백제 후왕이었던 왜왕들을 알아본다. 끝으로 결론에서 이 역사가 지

닌 뜻을 적기로 한다.

1 埼玉縣敎育委員會, 『稻荷山古墳出土鐵劍金銘槪報』, 埼玉縣政情報資料室, 1988.

2 김영덕, 「옛 일본의 두 자루 칼에 새긴 글 」, 『박물관 기요』, 단국대학 석주선 기념 박물관, 1999.

3 江田船山古墳編輯委員會, 『江田船山古墳』, 熊本縣玉名郡萄水町,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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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고(乎) 다무로

이 칼은 1968년에 일본 교다(行田)시에서 발굴 됐고, 열 해 뒤에 보전 처리 중에 그 칼날

에 금 상감된 한자 115자가 새겨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바로 일본 국보에 지정되면서 많은

학자가 그 칼 글을 연구했다. 이 칼글을 보는 일본 역사 학계의 통설 4을 알아 본 다음에

이두로 본 우리 풀이를 적기로 한다.

(가) 통설

여기서 이 칼들은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辛亥年七月中記乎獲居臣上祖名意富比垝
其兒多加利足尼其兒名弖已加利獲居
其 兒名多加披次獲居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弖比
其兒名加差披余其兒名乎獲居臣世世爲杖刀人

首奉事來至今獲加多支鹵大王寺在

斯鬼宮時吾左治天下令作此百練利刀記吾奉事根原也.

이제 통설대로 이 칼글의 풀이를 적어 본다. “신묘년 (서기 471년) 7월에 적는다. “워”(wo)

와께 신(臣)의 조상 이름은 “오호” 히꼬, 그 아이는 “다가리” 수꾸네, 그 아이 으름은 “데요가

리” 와께, 그 아이 으름은 “다까하시” 와께, 그 아이 이름은 “다사기” 와께, 그 아이 이름은

하데히, 그 아이 이름은 “가사하요”, 그 아이 이름은 “워” 와께 신(臣)이다. 세세로 장도인(杖

刀人)의 머리가 되어 섬기며 이제에 이르다. “와까다께루” 대왕의 마실(寺)이 “시끼” 에 있을

때, 나는 천하를 도와 다스리고, 온번 달군 이로운 칼을 만들고, 내 섬긴 근원을 적는 바이

다.”

이 글에서 여덟 세대의 이름을 통설에 따른 고바야시(小林敏男) 5 씨의 글에서 알아본다.

우선 위 이름에서 히꼬, 스꾸네, 와께라는 칭호 내지 존칭을 가진 네 세대는 중앙 호족에서

볼 수 있는 계보란다. 가령 가쓰라기(葛城)씨족의 조상들 곧 소쓰 히꼬, 아시다 스꾸네, 아리

오미 등과 같은 계보와 닮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히꼬”는 영웅 인물, “스꾸네”는 주로 중앙

호족의 조상, “와께”는 지방 호족에 많이 있고, 분봉된 왕자에 쓰이고 있는 호칭이라고 적고

4 金井塜良一, 『福荷山古墳の鐵劍を見直す』, 學生社, 2001.

5 小林敏男, 「五世紀の前方后円墳の動向と稻荷山古墳」,『앞책4』, pp.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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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 6대와 7대에는 아마도 정치 변동으로 존칭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호칭 내지 존

칭 앞에는 사람 이름이 적힌 것으로 보고 있다. 8세기 노래 모음인 만요슈(萬葉集)에 나오는

한자 발음 따라 이름을 읽고 있다. 가령 호 획거(乎 獲居)는 “워” 와께로 읽은 것이다. 다른

이름들도 이런 식으로 읽고 있는데, 다가리와 데요가리 이름에서 ‘가리’라는 음절에 주목하

면서 일본서기나 고문서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소바가리’, ‘이하가무쓰가리’ 등 왕실 친위대

(親衛隊) 가운데 ‘가리’라는 음절이 나오므로, 이 음절이 있는 ‘다가리’나 ‘데요가리’ 도 중앙

왕실에서 친위 임무를 맡았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다.

끝으로 대왕 이름 획가다지로(獲加多支鹵)는 유랴꾸(雄略) 천황의 이름 “와까다께”(稚武)

에 갖다붙이면서 야마도(大和, 大倭) 왕권의 친위 장군 집안 가운데 관동 지방까지 보내진

호족의 족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랴꾸 천황의 이름에 “루”를 더해서 대왕 이름에 맞추고

있는 것은 억지인 것이다.

한술 더 떠서 규슈에서 나온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칼 글에도 같은 대왕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그곳 까지도 야마도(大和) 왕실에서 호족을 보내 5세기에 다스리고 있었다는 주장

을 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왕 이름도 무리하게 읽고 있을 뿐아니라 여덟 세대의 호칭을 벼슬 이

름 대신에 사람 이름으로 읽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랴꾸 이름이

“와까다께” 임에도 ‘루’를 덧붙여, 이 대왕 이름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 이두로 본 풀이

이제 이 칼글을 우리 나름대로 이두로 살펴보기로 한다. 논문6 “이나라야마 고분 출토 칼

에 새긴 글을 다시 보다”를 참고하면서 우선 두 글자 “巨”거 와 “互”호7를 바로 잡은 이 칼

글은 다음과 같다.

辛亥年七月中記乎獲居巨上祖名意富比垝
其兒多加利足尼其兒名互已加利獲居

其 兒名多加披次獲居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互比

其兒名加差披余其兒名乎獲居巨世世爲杖刀人

首奉事來至今獲加多支鹵大王寺在

6 Kim Yongduk, 「The inscription on the Inariyama Tumulus Sword Revisited: Lord Ko served Baekje

King Gaero」,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2, Dec, 2009.

7 손환일, 「이나리야마(福荷山) 고분 출토 철검과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출토 철검의 세계」, 『문

화사(文化史)지』, 27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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斯鬼宮時吾左治天下令作此百練利刀記吾奉事根原也.

이 칼글에 나오는 낱말을 5세기 때 한자 소리와 이두로 적힌 옛 지명8을 참작해 알아본다.

이 칼 글을 적은 서기 471년 당시에 쓰였을 백제 말을 당시 배운 한자 소리9로 이두 표기했

다고 보고, 이 칼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이두 표기를 살펴본다.

(1) 乎獲居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乎 γo Ko

Ho

고

獲 γwak Hwak

Kwak

확

居 Kiao Ki

ko

기

고

곧 乎獲居는 “고 확고”로 본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와께”는 확고 내지 확기에서 “ㅎ”

이 빠지고, “ㅗ”나 “ㅣ”가 “ㅔ”로 바뀌면서 일본 말 “와께”가 됐다고 짐작된다. 일본 말에서는

나눈다는 말은 “와께루”라고 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별(別)자로 “와께”를 적은 것으로

본다. 이 칼이 발굴된 무덤이 있는 고장 이름은 현재 교다(行田)(Gyota)이다. 이 행(行)자는

“고”라고도 일본 말로 부르기도 하며, 다(田)는 땅을 뜻하므로 이 고장 이름은 원래 “고”였다

고 볼 수 있으며, “고” 땅을 다스리는 고을님이 “고 확고”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意富比垝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意 Iə O 오

富 Piao Pu 후

比 Pi Bi/Hi 비/히

垝 kiwe ki 기/고

오후히고가 바뀌어서 오호히꼬가 됐다고 봄. 오후는 크다는 백제 말에서 현재 일본말에

크다는 뜻의 오호가 됐다고 본다.

(3) 多加利足尼

8 류열(柳烈), 『삼국시기의 이두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사, 1983.

9 呂叔湘, 『漢字古今音表』, 中萃書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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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加 ka ka 가

利 li li 리

足 tsiwok Sok 소구

尼 ni ni 니

곧 이 말은 다가리 소구니이다. 현재 일본말로는 다까리 수꾸네(宿襧)로 읽힌다. 다가리는

우리말로 현재 대가리로 바뀌었으나 원래 머리나 우두머리의 뜻으로 썼을 것임. 투루코 옛

말에는 Dekin이라는 말로 마을 우두머리라는 뜻이란다.

(4) 互已加利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互 γo ko 고

已 jiə i 이

곧 이 말은 고이가리가 되겠으나 류렬, 418쪽에서 扶余를 bio-ia → po-I → po-ri로 읽

고 있고, 류렬, 532쪽에서 多已를 ta-iə → ta-ri로 읽은 보기에 따라, ‘고이가리’는 ‘고리가리’

가 될 수 있겠다. 류렬에 따르면, 古寧伽倻는 ko-neng-ka-la → ko-ne-ka-ra → ko-ra-ka-ra

로서 ‘고라가라’의 이두 표기란다. 가리는 가라의 형태 변종이고 이곳은 현재 함창(咸昌)이다.

(5) 多加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加 ka ka 가

이 말은 ‘다가’로 읽히며, 중국 사서에는 탁(卓), 일본서기에는 도꾸(喙)로 적힌 나라 이름

이며, 현 영산(靈山)이다.

(6) 披次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披 phie Pi/hi 비/히

次 tshi Tsi/si 치/시

이 말은 ‘비시’ 또는 ‘히시’이며, 비사(比斯), 비자벌 또는 히시바라(比子伐, 比自伐)에 비정

되며 현재 창녕(昌寧)에 비정된다. 백제가 창녕을 다무로로 다스릴 때는 히시로 불렀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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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 多沙鬼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沙 sa sa 사

鬼 kiwəi ki 기

이 말은 다사기로 읽히며, ‘기’는 성을 뜻하는 백제 말로 보면, 다사는 곧 현 하동(河東)으

로 비정된다.

(8) 半互比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半 puan Pan/han 반/한

互 γo Ko/ho 고/호

比 pi bi/hi 비/히

이 말은 반고비 또는 한고히로 읽히나 이두 표기에서 ‘반(半)’은 바나 → 바라로 흔히 표

시되므로 이 땅이름은 바라고비 또는 백제 이두로 읽으면 하라고히가 될 수 있겠다. 류렬,

415쪽에 보면, 땅 이름 반나(半奈)를 pan-nai → para-na 곧 바라나로 읽고 있다.

우리말 바위의 옛말은 바히이며, 이 본에 따라 하라고히의 첫 마디에서 ㅎ이 빠지고, 고

히가 현재 일본말 가와라고 보면, 이 땅 이름은 아라가와(荒川)가 될 수 있으며, 동경만에

흐르는 강이 된다. 이제 고히互比를 가와川라고 보는 근거를 더 알아보기로 한다. 강화江華 땅

의 옛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이다. 그런데 이 땅 이름을 고구려는 혈구穴口로 부르고 신라

는 해구海口라고 했다. 그렇다면 백제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백제 이두로는 이 땅 이름을

가히고치라고 불렀을 것으로 짐작되며 가히가 강화의 강江에 해당하면 현재 일본말 가와川

가 됐다고 본다. 곧 가히는 가와川의 옛말이 되겠고 고히互比는 가히甲比와 통하는 말인 것이

다.

(9) 加差披余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加 Ka ka 가

差 Tsa Sa 사

披 Phie Pi/hi 비/히

余 jio io 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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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렬, 418쪽을 보면 부여(扶餘)는 bio-jao → bo-I → bo-ri 로 읽고 있다. 이 본에 따라

“가차피여加差比余”는 “가사히리”로 읽을 수 있다. 교다(行田) 이웃한 곳에 가사하라(笠原)라

는 곳이 있는데, 이 땅이름으로 비정된다.

(10) 獲加多支鹵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支 tsie, ki Ki 기

鹵 ləu ro 로

곧 이 말은 “확가 다 기로”가 된다. 흉노 대왕을 뎅그리고 도 선우라하며, 뎅그리고는 하

늘아들, 도는 크신, 선우는 대왕을 뜻한다. 이 본에 따라 “다”도 크다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류렬에 따르면, 다(多)는 가나 곧 크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한편 개로(蓋鹵)는 kai-lo

→ ki-ro의 소리옮김으로 보면, 이 이름은 개로 임금을 높혀 적은 “확가 다 개로”가 된다. “다

多”는 우리 옛말로 머리를 뜻하기도 한다.

(11) 斯鬼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斯 sie Si/sa 시/사

鬼 kiwəi ki 기

이 말은 ‘시기’가 된다. 삼국사기에는 진사왕때 사성(蛇城)에서 숭산(崇山)까지 뚝을 쌌다

는기록이 있다. 蛇는 dzia → zia → zi/za로 보면, 사성(蛇城)을 ‘시기’의 이두 표기로 볼 수

있고, 위 말은 이 ‘사성蛇城’에 비정된다.

위 결과를 종합해서, 이 칼글을 나름대로 풀이해본다.

”신해년(471년)에 적은바 고 확고게/께10 옛 조상 이름은 오호 히꼬, 그 아들은 다가리

소구니, 그 아들은 고리가리 확고, 그 아들은 다가 히시 확고, 그 아들은 다사기 확고, 그 아

들은 하라고히, 그 아들은 가사 히리, 그 아들은 고 확고 게로 대대로 장수로서 섬기며 오늘

에 이르렀다. 확가이신 크신 개로 대왕이 시기궁에서 일 보실 때 천하를 다스림을 도왔도다.

온번 달구어 만든 이 좋은 칼에 우리가 섬겨온 근원을 적는 바이다.”

10 거(巨)는 그 중고음이 gio이고, “게”를 소리 옮긴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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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조상들의 호칭11이 백제 관례대로 지명+벼슬로 적혀 있는

점이다. 가령 고 확고에서 확고는 차지한 땅 곧 다무로를 다스리는 벼슬 이름이며, 태수나

후왕을 뜻하는 백제 말인 것이다. 그리고 확고 앞에 이름은 다스리는 땅 곧 다무로의 지명

인 것이다. “고(乎)”는 이 칼이 나온 고장의 이름 교다(行田)의 옛 지명을 뜻하는 것이다. 고

리가리는 고녕가야(古寧伽倻, 현 함창)이며, 다가 히시에서 다가는 현재 영산(靈山)을, 히시는

현재 창녕(昌寧)을 각각 가리키며 다사기는 현재 하동(河東)을 가리킨다.12 그리고 하라고히

는 현재 동경만에 흘러드는 아라가와(荒川)를, 가사히리는 현재 가사하라(笠原)라는 지명이라

고 본다. 곧 고 확고의 조상들은 낙동강 연안의 가야 나라들에 있던 다무로에서 확고였었다.

이 집안은 4세기 말에 하동에서 동경만으로 흘러드는 아라가와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 세력

을 키우다가 교다 지방에서 다시 고 확고로 그곳 다무로에 백제로부터 책봉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고 확고가 섬긴 대왕 이름은 이 칼글에 확가 다 기로(獲加多支鹵)로 적혀 있다. 여

기서 확가는 대왕을 기려서 붙이는 미칭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는 전례가 있다. 삼국지 위서

의 한전을 보면 목지국 임금 이름인 우호(優乎)에 유독 혹가(或加)라는 미칭이 이름 앞에 붙

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자 혹(或)의 중고음이 “확”인 것이다. 그 동안에 혹가(或加)를 학자

마다 달리 읽고 있어서 혼란스러웠다. 일본 역대 천황이름을 보면 9, 13, 20, 22, 23, 26 대등

여섯 명의 이름에 “와까”(稚 )라는 말이 이름 첫머리에 붙어 있고, 백제 확가(或加 )

와 같이 임금 이름에 붙이는 미칭임을 알 수 있다. 이름 끝에 붙는 “와께”(別 )

와 대조된다. “와께”(別 )는 곧 獲居라고 통설도 주장한다.

히미꼬 여왕시대에 규슈의 왜나라 벼슬 가운데 확기(獲支 )라는 말이 있으

며, 獲居와 통한다.

이렇게 볼 때 獲加와 或加의 중고음이 “확가”로 같고, 백제 전통을 따랐을

11 이 글에서는 분명히 지명+벼슬로만 적혀 있으며, 칼 글의 주인은 고 확고라는 벼슬아치이며 개인

이름은 아예 없다. 檐魯 곧 다무로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백제 고을이다. 耽羅는 耽牟羅라고도 적으며,

羅는 ‘라’를 耽은 ‘다모’를 나타내기 도 하고 이런 기법은 이두에서 흔하다. 이 관례에 따라 檐魯를 다

무로의 이두 표기로 볼 수 있다.

12 대가야, 고령가야와 비화가야 등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12세기, 13세기 우리 문헌에 나오는 지명

이며, 5세기의 칼 글에 나오는 지명은 이 보다 그 시기가 앞선 것이다. 곧 가라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어 가야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도구고돈(喙己呑)을 영산으로 김태식(『가야 연맹사』, 일조각, 1993, p.196)은 밝히고

있고 이곳은 도구(喙)와 통하며, 다가와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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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도 임금 이름에 존칭으로 보이는 “와까”(稚 , 加 )가 잦으므로 “확가”는 임금

이름 머리에 붙이는 존칭일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가령 9대 가이까 천황의 이름은 “와까 야마도”(雄日本 )이고 22대 유랴꾸

천황의 이름은 “와까다께”(幼武 )이다. “와까”는 젊다는 일본말 “와까이”를 어릴

치(稚 )자나 어릴 유(幼 )자의 뜻을 옮겨서 이두표기한 것이다. 한편 훈족(匈奴)의 대

왕 이름 댕그리고도 선우에서 “도”는 위대하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다”多를 이두에서는

“대”大 대신에 쓰기도 하며, 위대하다는 뜻으로 본다. 다가리에서 다는 머리를 뜻하는 옛말

이기도 하다. 한편 개로(蓋鹵)에서 “개”는 복합 모음이며, 이두에서 개는 “가” 아니면, “기”를

적은 것으로 본다. 곧 이두 표기에서 개로는 “가로”아니면 “기로”를 옮겨 적은 것으로 볼 때

기로(支鹵)든 개로(蓋鹵)든 같은 이름인 것이다.

곧, 고 확고는 백제 개로 대왕을 섬기면서 일본의 도쿄 북쪽에 있는 교다라는 땅에 있던

“고” 다무로를 471년(신해년)에 다스리던 백제 후왕이었던 것이다.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어림잡아 보면 이 집안 조상들 가운데 다사기 확고 때 곧 고구려가 396년에 백제를 쳤을

무렵에 이 집안은 하동 곧 다사기 다무로를 떠나 왜 땅으로 망명한 백제 장수 집안이며, 그

족보가 이 칼글의 내용이였던 것이다. 도쿄 지방에 5세기에 백제 다무로가 있었음이 이나리

야마 칼 글이라는 고고학 발굴로 뒷받침된 것이다. 또한 백제 사람이 적은 이 칼글은 백제

말 일 수 밖에 없으며, 백제식 이두로 적은 금석문인 것이다.

고고학에서 본 바

(ⅰ) 토우(土偶)13

관동 지방 두 곳에서 발굴된 인물 토우를 보면 그 옷차림이 백제풍이다. 머리에는 반쪽

고깔, 넓은 저고리 소매, 널찍한 바지, 코가 치솟은 신발, 이러한 모습은 바로 6세기의 양 직

공도에 그려진 백제 사신의 옷차림을 빼 닮았다.

이런 인물 토우가 사이따마 고을 사끼마끼 14호 고분에서 두 개 나왔고, 멀리 지바 고을

야마꾸라 고분에서도 두 개가 나왔다. 사끼마끼 14호 고분에서는 네 마리 말 토우도 나왔는

데 그 한 마리 말 등에는 꼬블한 기꽂이 대가 달려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이 고구려 벽화에

도 나오고 가야 고분에서도 실물이 나오고, 교다 시 쇼군야마 고분에서도 출토됐고, 백제 공

산성에서도 나왔다. 백제의 이런 마갑 풍속이 관동 지방에도 있었다는 물증인 것이다.

이 고장에서는 씨름꾼 토우도 나왔는데 허리에는 방울이 달린 모습이다. 그런데 백제 외

사리 절터 전돌에는 방울을 허리에 찬 신령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 허리에 방울을

찬 씨름꾼 풍습이 백제에서 전래됐음을 보이는 것이다.

13 編輯, 『海を渡って来た文化』, 行田市博物館,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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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구리솥(鍑) 모양한 토우도 나왔으며, 백제 기마 전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본

다. 이렇듯이 이 고장 관동에는 유달리 6세기까지도 백제 유습이 많이 엿보이며, 고 확고 집

안이 이곳에 세력을 오랫동안 떨쳤던 결과로 생긴 문화 유산이라고 우리는 본다.

(ⅱ) 구리 거울

이나리야마 고분에서는 구름 무늬 짐승 테 거울(畵文環状乳神獸鏡)이 나왔는데 이 같은

거울이 군마 현 간노쓰까 고분, 지바 현 오다끼 고분, 미에 현 나미기리쓰까 고분, 후꾸오카

현 미야꼬군나이 고분, 미야자키 현 야마노부 고분 등지에서 나오고 있다. 구리 거울은 당시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던 신기(神器)여서, 백제와 고 다무로를 잇는 교통 요로에 있는 이들

지방 사이에는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 있었을 정치 내지 문화 유

대의 결과라고 본다.

(ⅲ) 고리 자루 칼14

백제 유품 가운데 고리자루 칼은 특히 백제 왕실의 권위의 상징인듯 그 다무로들과 그

에 딸린 세력가의 무덤에서 볼 수 있다.

고 확고의 조상들 가운데 세 분이 한반도 내 다무로의 확고 곧, 백제 후왕이었음에 주

목한다. 이들이 다스리던 나라 이름 가운데, 다가 히시披次와 다사기는 일본 서기 진구 69년

대목의 일곱 가야 평정 기사에 나오는 지명과 일치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가야 지방을 평

정한 나라는 백제였음이 이 칼글의 발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기사를 바로 새기면, 백제는

서기 369년 즈음해서, 탁순(독산, 벽진 가야), 오호가라(대가야), 다라(옥전), 다가(영산), 히시

(창녕), 아라(아라가야), 아리히시 가라(남가야) 등 일곱 가야 나라를 친 다음에는 남해안을

돌아 강진에 와서는 신미 다라라는 나라를 무찔렀다고 한다. 그리고는 히리, 히쥬, 호무기,

한고라는 네 나라가 항복했다는 내용이다. 평정한 이들 경상도 가야 나라와 전라도 마한 나

라에 다무로를 두고 확고를 보내 백제는 다스렸던 것이다. 그 동안에 고고학계의 발굴로 이

들 거의 모든 옛 가야 유적에서 백제 유물인 고리자루 칼 아니면 그 본딴 고리 자루 칼이

나온 것이다. 곧 다무로이던 이들 가야 나라들은 396년과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 침공으로

백제가 쇠약해지자 독립 왕국으로 거듭났던 것인 바 이들 가야 나라들의 왕릉 급 무덤이 흔

히 5세기 이후에 지어졌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제 차례로 고리자루 칼이 나오는

14 공주국립박물관, 『백제 사마(斯摩)왕』, 통전문화사, 2001.

정동락, 송정의,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 대가야 박물관, 2004.

조원영, 『황강 옥전 그리고 다라국』, 합천 박물관, 2004.

조수현, 김경덕, 『특별전 도록』, 함안 박물관, 2004

신재용,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김해 대성동 고분 박물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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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고장을 알아본다.

(1) 대가야

일본서기에는 이곳을 오호가라意富加羅 곧 큰 가야라고 부르고 있다. 칼글의 오호 히꼬란

이름에서 오호는 백제 말로 크다는 뜻이고, 이 말은 아직도 일본말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

고장 이름은 백제 말이다. 2014년에 대가야 박물관이 펴낸 도록 “대가야는 살아있다”에서15

대가야 왕들의 무덤인 지산리(池山里) 고분군은 대가야가 성장하기 시작한 서기 400년에서

멸망한 562년 사이에 만든 왕릉이라고 적고 있다. 이들 무덤에서 나온 고리자루 칼은 분명

히 백제에서 하사 받은 것일 것이다.

또한 일본 각지의 고분 27군데에서16 대가야산 목긴 단지와 아울러 고리자루 칼이 발굴된

것을 보면, 대가야나 왜나라에 있던 백제 다무로들이 같은 백제 문화권에 있었기에 이 같은

활발한 교역이 가능했던 것이며 한 문화권 내서 긴밀하던 정치 관계를 보여준다.

(2) 탁순(卓淳)

탁순의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373년 기사에서 백제 독산(禿山) 성주가 신라로 항복해왔

다는 글에서 보듯이, 아예 그곳 다무로는 없어져 이곳에는 5세기 이후에 지은 왕릉이 없는

것이다. 독산은 탁순과 소리가 통하고, 독산산성은 가야에서 가장 큰 산성이고 낙동강 상류

에서 내려온 백제 사람과 낙동강 하류에서 올라온 왜인이 만났을 법한 낙동강 가의 성주에

있는 산성이며, 탁순은 성주에 있었다고 본다. 성주를 삼국사기에는 호히本彼, 일본서기에는

하헤伴跛로 적은 것에 주목한다.

(3) 다라가야

한편 다라 가야(옥전 유적)에서 17는 400CE 전후 무덤에서 갑옷, 무구, 마구, 장신구 등

금속 유물이 갑작이 쏟아져 나왔다. 한 왕릉에서 고리 자루 칼이 네 벌씩이나 나오고 있어

서 이곳에서 이 본딴 칼들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의심해본다. 이곳에서는 고소가리도 나오고

있어서 400년대 이전에는 다무로였음이 확인된다. 반남 신촌리 고분, 고흥 길두리, 남원 고

분 등에서도 고소가리가 발굴되고 그 발굴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들 고분들에도 고리 자

루 칼을 볼 수 있다.

(4) 남가라 또는 금관가야

15 신종환, 『대가야는 살아있다』, 대가야박물관, 2004, 38쪽.

16 박천수, 『일본 열도속의 대가야 문화』 경북대학, 2009.

17 조원용 『황강, 옥전 그리고 다라국』, 합천박물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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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성동 고분 91호와 88호에서18 발굴된 금동 마구와 금동 띠고리, 구리솥과 같은

유품은 4세기 중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 백제가 이곳을 평정한 시기(369 CE)와 맞물려 이

런 유물 또한 백제가 이곳을 치고 다무로를 차린 고고학 증거인 것이다. 또한 일본 서기를

보면 오진 25년 대목의 백제기에 적기를 5세기 초에 백제 장수인 모구라 곤시의 자손인 모

구라 만지가 이곳에서 세도를 오로지 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곳 김해에 다무로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이나 고리자루 칼은 모구라 집안이 갖고 떠났는지 이곳 무덤에서는 안 보인다.

(5) 다가히시 다무로

다가히시 다무로가 있었던 창녕, 영산에도 400년 전후에 왕릉급 무덤을 지었고, 그곳에

서 도굴된 오꾸라(小倉) 수집품에 각종 금동 유품이 있음을 잘 알려져 있다. 더욱 놀라운 일

은 5세기 전반대에 창녕 계성리(桂城里)에는 백제 사람들의 마을 유적 19이 발굴된 것이다.

백제 다무로가 당시에 이곳에 있었기에 생긴 유적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이곳의 무덤

에서도 고리자루 칼이 나오고 있다.

(6) 아라가야

함안 말이산(末伊山)20에 있는 무덤을 보면 기원 전후에서 6게기 전반 까지 널무덤, 덧

널무덤, 위 튼 돌 덧널 무덤, 옆튼 돌널 무덤으로 바뀌어갔다. 5세기 전반의 덧널무덤인 마

갑총 등에서 나오는 마갑, 무구, 장신구를 통해 권력 집중과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한

다. 이곳에 5세기 후반에는 큰 봉토 고분이 집중 조성됐다고 한다. 고리 자루칼도 여럿 나왔

으며, 무구, 마구, 장신구, 아라가야식 토기 등이 발굴 됐다. 5세기 중엽에 가와찌河內 다무로

의 스에무라陶邑라는 유적에서 아라가야식 딜陶 그릇을 처음으로 굽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곳 아라 역시 백제 다무로 였기에 이곳 바치들이 대왜 창건 초기에 많이 가와찌 다무로로

옮겨 산 것을 알 수 있다.

II. 규슈에 있던 고마(肥國) 다무로

놀랍게도 “확가 다 기로”라는 대왕 이름이 규슈 다마나 시의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

나온 칼에도 적혀 있어 이곳 역시 백제가 다스리던 다무로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에다후

나야마 칼글을 이제 알아보기로 한다.

18 심재용, 『김해 대성동 고분군 7차 발굴과 성과』, 대성동고분 박물관, 2007.

19 조경화, 『이방인의 꿈』, 창녕박물관, 2013.

20 김광수, 『말이산(末伊山)』, 함안 박물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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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구마모또(熊本) 현, 다마나(玉名) 시, 기꾸수이(菊水) 죠(町)에 있는 에다후나야마(江田

船山) 고분을 1873년에 발굴해서 출토한 칼에는 은 상감한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밝혀졌

다. 후꾸야마21가 판독한 글 가운데 김석형에 따라 “弖”데를 “工”공으로, “寸”촌 자는 “才”로,

또한 “无”무는 “旡”기22로 고쳐 읽으면 다음과 같다.

治天下獲□□□鹵大王世奉事典曹人名旡利工八月中
用大鑄釜併四尺廷刀八十練六十振三才上好□□刀服
此刀者長□子孫洋洋得三恩也不失其所統作刀者

伊太加書者張安也.

이 글을 이두로 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천하를 다스리는 확가 다 기로 대왕 때 섬기던 전

조인 이름 기리가 만들다. 팔월에 큰 가마솥을 써서 여든번 달구고, 예순번 후려서 넉자 칼

로 아울다. 이 칼을 차는 이는 장수하고 자손이 양양하고 세 은덕을 입을 것이고, 그 다스리

는 바를 잃지 않을 지이다. 칼 만든이는 이다가 이고 글쓴이는 장안이로다.”

여기서 대왕 이름 獲□□□鹵는 앞뒤 글자와 못 읽은 글자 셋을 아울러 다섯자로 된 이나

리야마 칼글의 대왕의 이름 “확가 다 기로”와 같다고 다들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칼을 만든

“기리”는 기로 곧 개로(蓋鹵)대왕을 모시던 백제 벼슬아치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왕 이름에서 확가는 존칭, “다”는 크시다 또는 머리라는 말이고 “기로”는 개로와 통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 역사 학계의 통설에서는 이 칼글의 대왕 이름이 ‘확가다기로’ 라는데 통설이나 우리

나 이견이 없다. 다만 우리는 이 대왕이 개로 이며 따라서 이곳 역시 백제 다무로였다는 것

이다. 이 소견은 문헌과 고고학 증거를 2장에서 열거한 바이다. 일본 통설에서는 이 대왕 이

름을 유랴꾸(雄略)천황 곧 “와까다께”로 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이름에서 “로”가 없으며, 가

당치 않은 주장인 것이다. 더구나 이나리야마 칼글에서 나오는 네 가야 나라는 한반도 안에

있어서, 4세기에 왜왕이 다스렸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다음에는 만든이 “기리”를 알아

본다. 서기 458년에 송나라에 보낸 개로 대왕의 상표문을 보면, 좌현왕(左賢王) “여곤”(余昆)

21 編輯委員會, 『國室, 銀象 嵌銘大刀』, 東京國立博物館, 平成 午年.

編輯委員會,『江田船山古墳』, 熊本懸玉名郡萄水町,1989.

22 福山敏男, 「江田發握大刀及び隅田入幢神在鏡製作年代にって」, 『앞 문헌3』, p.111.

후시미(伏見)의 서도(書道) 대사전을 보면 당나라 이후에는 无자와 旡자는 확연히 달리 쓰이나 위

나라 이전에는 혼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류렬, 『세 나라 시기 이두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사, 1983.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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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현왕(右賢王) “여기”(余紀)라는 이름23이 보인다.

“여곤”에서 곤은 곤지(昆支)의 첫 자를 딴 이름이다. 곤지왕은 개로 대왕의 아우이다. 마

찬가지로 “여기”에서 “기”는 “기리”의 첫 자만 딴 이름으로 볼 때 이 칼을 만든이는 바로 백

제의 왕족인 우현왕 여기(余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흉노 군사 제도24와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는 직할지 왼쪽 다무로는 좌현왕이, 직할지 바

른 쪽 다무로는 우현왕이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25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두 칼글에서

23 확고(獲居)라는 칭호는 369년 가야 평정에서 생긴 다무로의 고을님을 가르키다가 41년에 고(乎) 다

무로의 고을님에게도 쓰였으며, 458년에 생긴 가와찌나 고마(肥) 다무로의 고을님에게는 좌현왕, 우현

왕이라는 호칭도 쓴 것인바 동성왕 시대인 479년이 되면 다무로의 고을님에게는 후왕(侯王)의 호칭을

쓴 것을 볼 수가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벼슬의 고유 칭호에서 중국 칭호로 바뀌어감을 볼 수가 있다.

24 江上波末,『騎馬民族の國家』, 中央新書, 1986.

25 가와찌 다무로는 백제에서 보면 왼쪽에 규슈 고마 다무로는 바른 쪽에 있어서 좌현왕, 우현왕이 두

곳에 각각 책봉된다. 개로대왕의 아우 곤지왕은 458년 당시에 가와찌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일

본 서기 461년 대목에서 곤지가 왜로 올 때 그 서울에 이미 다섯 아이가 있었다고 적고 있으며, 458

년 이전부터 곤지는 가와찌의 왜나라 서울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458년 상표문에서 개로대왕은 아우

곤지왕을 그가 살고 있는 가와찌를 다스리는 좌현왕으로 책봉한 것이다.

461년에 곤지왕이 백제에서 형왕을 보고 의논이 있은듯 463년에는 백제 바치(工人)들이 대거 이민 온

것을 유랴꾸 7년 대목은 적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믿(本) 나라와 그 고을인 다무로 사이였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기 478년에 왜왕 부(뒤에 무령대왕)가 보낸 상표문에는 백만 대군을 보내 부왕의 원수인 고구려를

치겠다는 글귀가 있다. 왜왕이 다스리던 땅이 백제 다무로였기에 믿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뜻을 담은

글인 것이다.

서기 479년에는 곤지왕의 둘째 아들이 백제로 가서 동성왕이 되는 길에 호위를 맡은 군사 500명을

쓰꾸시 곧 규슈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바로 규슈 고마 다무로의 군사였겠으며, 이것 역시 규슈에 있

던 다무로의 존재를 밝혀주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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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鹵”로의 서체와 6세기 능산리에서 나온 목간26에 적힌 “鹵”로자의 서체가 꼭 같다는 것이다.

세 글자의 글솜씨는 백제 서울 “가나구루”(漢城)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 이 칼글의 글귀

팔월 “中”중에서 중자는 무라야마와 밀러27가 지적한 바 백제식 용자이며, 처격 “에”를 뜻하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글쓴이 “장안”을 보면, 백제로 낙랑에서 옮겨온 한인들 성씨인 장(張)씨 일 것이 짐

작된다. 또한, 손환일28에 따르면, 이 칼글의 서체는 고구려 서체와 닮았다 하며, 이 칼글이

백제에서 쓰였음을 시사한다. 이 칼이 출토된 고분이 있는 지명 “다마나”는 “다마라”라는

흔한 백제 지명에서 나왔을 것이며, 백제 이주민이 살던 고장2930임을 알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다후나야마 칼 글의 주인공 “기리” 곧 “여기”는 백제 우현왕이며, 그

옛 지명이 히노구니(肥國)라고도 고마라고도 불렀던 이곳 다무로를 다스리던 백제 확고 곧

후왕이였다는 것이다. 이 다무로를 편의상 고마 다무로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곳이 백제 다

무로였음은 이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숱한 백제 유품 특히 금동 고소가리(冠) 에서도 여실

히 뒷받침 된다.

고고학 유품과 유적

26

『한국 고대목간(木簡)』 창원(昌原) 국립 문화재 연구소, 2004, 316쪽(도판 297)

27 Murayama. S and Millar, R.A. 「The Inariyama Tumulus sword Inscriptio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5. No.2 (1979), pp.405-438.

28 손환일, 『이나라야마 고분 출토 철검과 에다후나야마 고분 출토 철검의 서체(書體)』, 문화사지, 27권,

2007.

29 大場磐雄, 『古代氏族 の硏究』 永井出版社, 東京, 1975, p.58. , 이 책을 보면 다마나 시 일대는 백제

후손인 모노노매(物部) 씨족이 많이 살던 곳임을 알 수 있다.

30 김성호, 『비류 백제와 일본국가의 기원』, 지문사, 1982, 52쪽. 이 책을 보면, 비류계 백제 이주민들이

살던 다모라(耽羅, 제주도), 다마라(對馬, 대마도), 등 섬과 한반도 바닷가 지명에 ‘다마라’라는 지명

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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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옆 튼 고분에서는 숱한 백제 유품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

보기로 한다.

(ⅰ) 금동 고소가리(冠)31

백제는 확고 곧 후왕에게 금동 고소가리와 금동 신발을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다. 최근에

금동 고소가리가 옛 백제 땅 여러 군데에서 발굴되고 있다. 이들 고소가리는 등이 둥근 고

깔 모양이고 뒤쪽에는 술을 꾸며 달을 대가 붙어 있기도 하다. 이들 고소가리가 발굴된 유

적지는 군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공주 수천리, 서산 부장리, 고흥 길두리 등이다. 그런데

이런 금동 고소가리가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도 나온 것이다. 이 유물이야말로 이곳에 백제

다무로가 있었다는 유력한 고고학 증거인 것이다.

(ⅱ) 금동 신발32

금동 신발은 흔히 고소가리와 함께 발굴되나 그 수는 고소가리 수 보다 많다. 이 백제 금

동 신발은 나주 신촌리, 나주 복암리, 익산 입점리, 무령 대왕 무덤, 원주 복천리, 공주 수천

리, 서산 부장리, 고흥 길두리 등지에서 출토됐다. 이들 금동신발은 모양이 비슷하고, 흔히

구갑 무늬로 꾸며졌고, 신발 바닥에 징이 아홉 개 박힌 것이 특징이다. 에다후나야마 고분의

금동 신발도 이들과 닮았고 백제 대왕의 하사품이다.

(ⅲ) 구리거울33

구름 무늬나 짐승 도안이 찍힌 구리 거울 외에 수레나 말 도안이 들어 있는 것이 이 고분

에서 발굴됐다. 구름 무늬와 짐승 도안이 찍힌 구리 거울은 무령 대왕의 무덤과 사까이시에

있는 다이센 무덤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며, 이들 거울은 백제 한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ⅳ) 다른 유물들

금동 고소가리, 금동 신발, 구리 거울 외에도 이 무덤에서는 숱한 꾸미개, 마구, 갑옷 등이

출토되었고, 백제서 가져온 것들일 것이다.

(ⅴ) 기꾸찌 산성34

31 박종환, 이훈, 『한성에서 웅진까지』, 충남 역사 문화 연구소, 2006, pp.50-59.

32 김성호, 앞 문헌 30.

33 김성호, 앞 문헌 30.

34 산성 축성 기록은 없으나, 그 기꾸지 상성안의 여덟 모기단의 제사터나 백제 기와는 기꾸찌 산성이

이른 백제 시대것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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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꾸찌 산성을 알아본다. 이 산성은 여느 백제 산성처럼 고을 가까이 지었다. 산과

벼랑을 에워 싼 백제식 산성이며 둘레는 3.5km이고 돌과 진흙으로 싼 성벽은 높이가 4.3m

가 넘는 곳도 여럿 있다. 성 안에는 집터가 열 군데 있고 백제 기와 조각이 나오기도 한다.

더구나 여덞 모 기단을 가진 사당 터가 발굴됐는데, 백제의 이성 산성 안에 있는 사당 터와

그 꼴이 매우 흡사하다. 이 여덟 모의 사당은 그 주기가 여덟 해인 샛별 등 별을 모시던 졸

본 부여의 신앙 유품을 이어받은 백제 신앙 유풍을 보여주는 유적임이 짐작된다. 졸본은 샛

별을 뜻하며, 키르기스나 우즈베키스탄의 샛별 숭상의 풍습과 상통한다.35

이렇듯 에다후나야마 고분의 칼 글은 그 주인공이 백제 개로 대왕이 보낸 우현왕 여기 곧

기리이며, 백제 확고 곧 후왕인 우현왕이 다스리던 다무로가 다마나 시 일대에 있었음을 밝

혀주는 소중한 칼글이다. 이 고분에서 나온 숱한 백제 유품인 금동 고소가리, 금동 신발, 구

리거울 그리고 여덟모 신앙터가 있는 백제식 산성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III. 가와찌(河內) 다무로

우현왕 “여기”가 다스리던 다무로가 규슈 다마나 시 일대였음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좌현

왕 여곤이 다스리던 땅은 어디일까 궁금해진다. 백제에서 볼 때 왜땅 규슈는 오른쪽이기에

이 곳에 우현왕을 두었더라면, 좌현왕이 다스리던 왼쪽 다무로는 당연히 왜땅의 혼슈 어디

인가에 있었을 것이 짐작된다. 이 우현광과 좌현왕 이야기는 개로 대왕이 송나라에 서기

458년에 보낸 상표문에 나온다. 개로 대왕은 서기 455년에 즉위했다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

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458년에 보낸 이 상표문의 중요한 내용을 삼국사기는 완전히 묵살

하고 있다. 다른 모든 상표문들은 인용하면서 이 상표문만은 뺀 까닭은 무엇일까? 여곤은

개로 대왕의 아우 곤지왕을 가리키며, 곤지(昆支)는 본 이름 “고니끼”의 이두 표기이고, 관례

로 외자 곤(昆)으로 이름을 적은 것이다.

좌현왕은 권력 서열이 대왕 다음이며, 이 자리를 여곤이 맡고 있던 것이다. 좌현왕 여곤은

서기 461년에 백제 개로 대왕을 뵙고 난 뒤에 왜 땅에 왔을 때 그곳 서울에 이미 다섯 아

이를 두고 있었다고 일본서기 유랴꾸 5년 대목은 적고 있다.

아이들이 다섯이나 그곳에 있었다면 곤지왕은 벌써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고 서기

458년에는 왜땅 서울에 이미 있었다는 뜻이 된다. 곧 왜땅 서울이 좌현왕 여곤이 임명된 곳

이고 이곳이 백제 다무로였던 것이다. 이 다무로는 가와찌 일대에 있었으므로 편의상 우선

가와찌 다무로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당시 이 다무로의 서울은 어디였을까? 우리 짐

편집자, 『기꾸찌(菊智) 산성』, 구마모토 교육 위원회 보고서, 2006.

35 한종섭, 『위례성 백제사2』, 집문당, 2004, p.261.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 아시아에서는 샛별을 쏘르본

이라고 하며 그곳에 산다는 말 실령을 모시는 민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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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는 가와찌河內, 오사카 만의 동쪽 일대)의 어느 곳이었을 것이고 아스까 일 것으로 본다.

가와찌河內란 본시 가이쥬開中라는 백제 말에서 나왔고 갯벌이라는 뜻이다. 옛 고장 이름이

가와찌인 곳에는 후루찌古市무덤떼와 모즈百舌鳥무덤떼가 있으며, 5세기 고분이 밀집한 곳이

기도 하다. 백제 관례로 봐서 임금이 살던 서울 가까운데 왕실의 무덤을 쓰게 마련인 것이

므로, 거대한 이들 무덤 떼 가까운 데에 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곤지왕이 가와찌 다무로에 좌현왕으로 책봉됐을까? 그 실마리는 삼국

사기와 송서에서 찾을 수 있다. 개로 대왕과 그 아우 곤지왕의 아버지는 비유 대왕이라고

삼국사기와 신찬 성씨록新撰姓氏錄에 각각 적혀 있는데 비유 자신은 전지 대왕의 서자일지도

모르겠다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다.

사실 삼국사기는 비유가 선왕 구이신의 맏아들이라고 적고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구이신은 전지의 아들로 서기 427년에 젊어서 돌아갔고 그 손자 뻘인 곤지왕이 461

년에 아이를 다섯이나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곧 비유는 전지왕이 왜땅에 397년부터 405

년까지 있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 비유는 왜 땅에 있었을 때 두 아들 곧 개

로(본 이름 가스리)와 곤지(본 이름 고니끼)를 두었던 것이다. 일본 서기 461년 대목에 그들

이름이 나온다.

다섯 왜왕

마침내 서기 427년에 구이신 왕을 이어서 비유는 왜나라에서 백제로 와서 대왕 자리에

오른다. 재위 16년 되는 서기 443년 즈음에 비유는 왜땅에 있을 때 낳은 맏아들 가스리를

왜왕 자리에 앉힌 것이다. 서기 369년에 평정한 가야 땅에 백제 대왕이 확고를 보내 다스렸

듯이, 백제 대왕의 외척인 오진(應神)이 평정한 가와찌 왜나라 땅에 백제 대왕 비유는 그 아

들 가스리를 확고로 앉히면서 왜왕 사이(濟)가 선 것이다. 이 때가 송서에 따르면 서기 443

년 즈음이다. 그 선왕이던 왜왕 진(珍)은 왜나라의 개국왕 오진(應神,眞씨) 36의 손자37이며 진

眞씨 가문이다. 한편 왜왕 사이는 비유 대왕의 아들로서 여(余)씨 가문이다. 따라서 이 두

36 金在鵬, 『古代日本國と朝鮮』, 大和書店, 1975.

오진(應神)의 실명은 호무다 와께라고 일본서기는 적고 있다. 와께는 확고이고 호무다는 고마 땅 곧

현 공주이고 따라서 이는 고마 확고 였던 것이다. 이 글은 오진이 진眞씨임을 밝히고 있다.

37 송서는 심약(沈約)이 서기 502년에 완성한 역사서이고 당대 실록을 기초로 쓴 책이다. 양서는 요사

렴(姚思廉)이 서기 636년에 완성한 역사서이고 특히 그 왜인전은 위지 왜인전을 비롯한 각 역사서의

왜인전을 편집하여 적은 글이며 그 왜왕 계보에서 왜왕 부의 할아버지가 왜왕 미(彌)라고 적은 것은

왜왕 부의 상표문에서 조녜(祖襧)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

참고 : 吉田晶 ,『倭王权の時代』, 新日本新書, 2001,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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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왕은 성씨가 다른데, 이것은 송서에서 이 둘 사이의 혈연 관계를 못 적은 사실38과 부합한

다.

왕권 교체가 평온하게 왜 왕족이나 가신의 이의 없이 이뤄진 것은 바로 백제 대왕과 왜나

라 왕실의 관계를 반증하는 것으로 본다. 왜왕 사이는 455년에 백제로 와서 개로 대왕자리

에 오르는데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왜왕 부武가 송나라에 428년에 보낸 상표문이다.

왜왕 부의 상표문(서기 478년)에서 “망고사이亡考濟”라는 글귀와 “엄상부형奄喪父兄”이라는 글

귀가 있다. “망고사이”는 돌아간 아버지 사이를 뜻하고 이이가 왜왕 부武 곧 사마왕의 아버

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진철39이 밝힌 바 “엄상부형”은 475년 고구려 침공 때 돌아간 개

로 대왕(곧 왜왕 부의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는 뜻인 것이다.

왜왕 사이와 개로 대왕은 둘 다 왜왕 부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이것은

443년 이래로 왜왕이던 사이가 455년에 개로 대왕으로 자리를 옮김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는 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455년에 왜왕 자리는 사이(곧 가스리)의 아우인 곤지(곧 고니기)

가 이어 받아 왜왕 고오興가 됐음을 뜻한다. 실제로 송서는 451년과 460년 사이에 왜왕 사

이가 죽고, 세자 고오興가 상표문을 보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왜왕 사이는 죽지

않고 백제로 갔던 것이다.. 그러고 3년 뒤 458년에는 곤지를 좌현왕에 개로 대왕인 형왕이

임명하면서 가와찌 다무로 일대를 다스리는 백제의 확고 곧 후왕이 됐다고 우리는 보는 것

이다.40 41

이제 왜왕 고오興가 된 곤지는 개로 대왕의 458년 상표문에서 보듯이 이 해에 백제의 좌

현왕에 제수되는데 그 재위는 언제까지였을까? 송서에 따르면, 477년에도 왜왕이 상표문을

올렸고 478년에는 왜왕 부武가 상표문을 올렸다. 곧 관례에 따라 477년의 상표문에서는 왜

왕 고오의 사망을 송나라에 알린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42 왜왕 고오를 왜왕 부가 이은 것

38 藤間生太,, 『倭 五王』, 岩诐新書, 1982, p.36.
39 소진철, 『금석문으로 본 무령 대왕의 세계』, 원광대학 출판국, 1994.

40 유랴꾸 5년 대목에서 곤지왕이 왜나라 서울에 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다섯 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글에서 보듯이 곤지는 461년 이전에 왜나라 서울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41 세자 고오라는 말에서 고오는 세자이므로 왜왕 사이(済)의 아들이라고 송서 편자가 잘못 안 결과로

사이와 고오 사이가 부자로 적었다고 보이며, 이것은 잘못이며, 사이와 고오는 형제사이 였던 것이다.

42 삼국사기 기록에는 곤자왕에 관한 것으로 “문주왕 3년 4월에 내신 좌평이 되고 7월에 죽었다”는 글

과 동성왕 대목에서 문주왕의 아무 곤지왕의 아들이라는 글을 볼 수 있다. 또 문주왕은 개로왕의 아들

이라고 적고도 있다. 그렇다면 곤지왕과 문주왕은 형제로서 개로왕의 두 아들이 된다.

그러나 일본서기나 신찬성씨록을 보면, 한결같이 개로와 곤지가 형제임을 알수있고 곤지왕의 후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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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이 왜왕 부는 개로 대왕의 아들 시마/사마임은 두 말 할 것 없다.

그렇다면 455년부터 477년까지 22년 동안 곤지왕은 왜왕으로 재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따르면 유랴꾸 천황도 457년에서 479년까지 22년 동안 재위한 것으로 적혀 있

다. 477년에 왜왕의 교체가 있었으므로 유랴꾸 재위 말년의 연도는 착오였음이 분명하다. 그

렇다면 같은 시기에 같은 땅을 다스리고 치세 기간 22년이 같은 왜왕 고오/곤지와 유랴꾸

천황은 같은 인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곤지 왕/ 왜왕 고오(興)도 아이가 다섯 있

었고, 유랴꾸도 아들 셋에 딸이 둘 있었다고 일본 서기는 적고 있다. 유랴꾸의 형왕인 안꼬

(安康)천황이 곤지/왜왕 고오의 선왕이므로 왜왕 고오/유랴꾸의 선왕인 안꼬는 왜왕 사이에

비정된다. 곤지왕과 유랴꾸 천황이 한 사람이라면, 개로의 부왕이 비유라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고, 유랴꾸/곤지의 부왕은 인교(忍恭)라고 일본 서기는 적고 있으므로 비유와 인교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인교가 서기 412년에서 453년 까지 재위했으나 마

지막 18년 동안에는 아무 기사가 없고 송서에 따르면 왜왕 산(讚)이 421년에서 429년까지

번창해서 아스까베 일가를 이루며 아스까베 신궁에 그 조상 곤지왕을 모시고 있다.

또 남제서에는 문주왕이 동성왕의 할아버지라고 나온다. 문주와 곤지는 형제가 아닌 것이다.

남제서에는 모도(牟都)가 모대(牟大)의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모도와 모대를 이두로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牟 miəu Mo / mu 모 / 무

都 Tu tu 두

大 Tai ta 다

末 mua ma 마

文 miuan mu 무

周 tsiau tu 두

그러므로 牟都, 文周는 무두, 牟大, 末多는 마다로서 牟都는 文周王을 牟大는 東城王이 되므로 文周王

은 東城王의 할아버지이다. 한편 일본서기 유랴꾸 21년 대목에는 문주가 개로의 모제 母弟로 나온다.

곧 문주는 동성(마다)의 외할아버지이다. 따라서 남제서와 일본서기의 두 기록에 다 맞추려면 문주는

동성의 외할아버지가 되어야한다.

좌현왕은 권력 서열이 둘째이고 보면, 막강한 벼슬인데, 475년 고구려 침공시 곤지왕의 모습이 삼국사

기에 전혀 안 보이며 그가 좌현왕이라는 중책 사실 기록이 이 사기에 없다는 것은 곤지왕이 아예 백

제에 있지 않았다는 증좌인 것이다.

이 같은 여러가지 의문에서 곤지왕이 좌평이였다는 삼국사기 기사는 의문 투성이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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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했고, 왜왕 진(珍)이 그 뒤 443년 즈음까지 재위했으므로 이 중국 기록과도 어긋난다.

곧 인교는 가공 천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서기 기록대로 리쮸(履中) 천황과 그 아

우인 한제이(反正) 천황 형제는 송서에 적힌 왜왕 사이의 선왕 왜왕 산(讚)과 그 아우 왜왕

진(珍)에 비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다이센(大山) 릉

왜왕 부가 478년 상표문에서 짐작되는 3년상을 지냈을 개로/왜왕 사이의 빈소는 왜나라

에 있었겠고, 477년에 돌아간 곤지/유랴꾸의 빈소도 왜왕 부/시마는 3년상을 치른 다음에

무덤을 썼을 것이다. 43 이 무덤이 다름아닌 다이센 릉(소위 닌도꾸 왕릉)일 것으로 우리는

본다.

고고학계의 통설44로 다이센 왕릉은 5세기 말기에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

온 유물 가운데 봉황 무늬 고리 자루 칼과 짐승(神獸) 새긴 구리 거울이 미국 보스턴 미술

관에 보존되고 있는데, 무령 왕릉의 유품인 칼과 거울을 닮았다45는 것이다. 또한 로마 유리

잔과 접시, 달개(瓔珞)가 달린 금동 갑옷과 투구도 출토됐다는데, 이런 위세품은 백제 왕실

에서 전수됐을 것이 짐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품은 다이센 무덤의 모난 곳에서 출토됐고, 둥근 부분에서는 빈 돌널만 있었다

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무덤의 높은 둥근 쪽에는 혹시 개로/사이의 가묘가 있었

을 가능성이 있고 모난 아래쪽에는 곤지/유랴꾸의 널이 묻혀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은 왜왕 부/시마가 돌아간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효심으로 모신 무

덤이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와찌 다무로는 5세기 중반 이후 백제 왕실 직계의 왕족이 다스리던 다무

로였던 것이다. 서기 461년에 형왕 개로를 찾아온 좌현왕 곤지는 군사 문제 곧 고구려의 침

공에 대비하는 일, 경제 문제 곧 백제 바치(工人)를 대거 왜땅에 보내는 일, 가족 문제 곧

만삭인 왕비가 왜 땅에 가서 낳을 왕손의 양육 등 굵직한 논의를 했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 서기 475년에 고구려가 대거 남침할 때 왜군 백만이 백제를 도우려 했음을 왜왕 부

의 478년 상표문은 시사하며, 일본 서기, 유랴꾸 7년 463년 대목은 이민간 백제 바치 곧 딜

그릇, 길마, 길쌈, 그림 바치, 글꾼 등이 각 분야에서 왜 문화 개척에 이바지했음을 적어놓았

고, 일본서기는 시마 왕자가 서기 461년에 규슈 가가라 섬에서 태어났고, 서기 477년에 왜

43 백제 왕릉과 왜나라 왕릉은 물론 생김새가 다르다. 그러나 왜나라에 있던 백제 왕록은 그곳 무덤

풍속을 존중하고 따랐을 것일 뿐이다.

44 森浩一, 『巨大古墳の世紀』, 岩诐書店, 1986.
45 공주 박물관, 『백제 사마왕(斯麻王)』, 통전 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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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가 되기까지 곤지왕 곧 왜왕 고오(興)가 조카를 보살핀 것을 시사한다. 시마가 왜왕부

가 되고 이가 나중에 백제 무령 대왕이 된 것을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와 무령 대왕의 묘지

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고고학 고찰

가와찌 다무로의 존재를 밝히는 고고학 증거는 더 무엇일까? 이곳에 지어진 크나큰 무덤

떼 두 군데 곧 모즈百舌鳥 무덤 떼와 후루이찌古市무덤46떼와 더불어 이곳 가와찌 평야에 널

린 백제 유품이 나오는 유적과 유품이다. 어째서 이곳에 크나큰 무덤 떼가 그것도 두 군데

나 5세기 초부터 6세기 중반까지 지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가와찌 일대를 다스리던 진씨 왕족과 여씨 왕족 두 집안의 임금들과 그 일족

들이 따로 그러나 가지런히 묻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우선 후루이찌 무덤 떼

를 보면 가와찌 평야에 흘러드는 야마도 냇물과 이시가와 냇물이 만나는 곳 가까운 둔덕에

자리하고 있고 남북 4km, 동서 2.5km 되는 곳에 곤다야마譽田山 고분을 비롯한 80기 가량이

지어져있다.

이들 고분에서 나온 원통 토우나 갑옷등을 봐서 4세기 말에서 6세기 중기까지 지어진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 후루이찌 무덤 떼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쓰도시로야마津堂城山 고분이

고 가장 큰 것은 길이가 700m인 곤다야마 고분이다. 한편 이보다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오사카 만을 바라보는 둔덕에 지은 모즈 무덤 떼에는 길이 820m인 다이센大山 고분을 비롯

한 120기의 무덤이 있었으나 현존하는 무덤 수는 46기다.

이 두 무덤떼는 고대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 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모즈 무덤 떼 안

에 있는 다이센 무덤은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이며 둥근 부분 지름이 71.3m, 높이 17m이고

온 길이는 840m인 그 축조 시기가 5세기 말이자 그 유품이 봉황무늬 고리 자루 칼이며, 로

마 유리 잔의 출토와 달개步搖 달린 금동 갑옷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47 보아 곤지 곧 유랴꾸

임금의 무덤일 것이라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 왕족 집안이 같은 무덤 떼에 묻혔을 것으로 미루어 이 모즈 무덤 떼는 여씨 왜

왕족의 묘역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후루이찌 무덤 떼는 오진 임금을 비롯한 왜왕 산讚(421~429)과 왜왕 진

(珍)(430~442) 등 진眞씨 왜 왕족의 무덤 떼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무덤 떼 동쪽과

46 広瀨和男, 「大王墓の系譜と其の特質(上,下)」, 『考古學硏究』, 135,136, 1987,1988.

古市古墳群硏究會, 『古市古墳群とその周邊』, 摄冿臬文庫, 1985.

47 森浩一, 앞 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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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가와찌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이곳 일대는 물진 벌판이며, 이곳 일대가 이 다무로가

있던 곳일 것이다. 당시 5세기에 이곳은 개발할 일꾼이 매우 아쉬웠을 것이다.

이러한 인력과 기술을 종주 나라 백제에서 마련한 것을 일본 서기와 이곳 유적의 백제 유

품이 밝혀준다. 일본서기 오진 대목을 보면 5세기 초에 많은 백제 이민48이 왔음을 적고 있

고 유랴꾸 대목에서도 많은 백제 바치工人49들이 이곳으로 건너 왔고 수공업 각 분야에서 이

바지 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후루이찌 무덤 떼에서 딸린 무덤들은 네모난 무덤들이고, 모즈 무덤떼에서 딸

린 무덤들은 둥근 무덤이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진씨 왕실이 백제를 떠난 4세기까지는 백

제에서는 네모난 무덤만을 썼고, 5,6세기 백제 왕실의 무덤은 둥근 무덤들뿐이었던 것이 딸

린 무덤 양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흥미로운 고고학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기시 도시오50에 따르면 오사까 만 연안에 있던 오

도모미 나루에서 시작하는 옛날 한길이 둘 있었고 오쓰미찌 길과 다지히-미찌 길이라는 옛

길이란다. 오쓰-미찌 길은 모즈 무덤떼의 다데이야마 무덤 북단을 동쪽으로 곧장 뻗어가서

후루이찌 무덤떼의 이찌노야마 무덤 북단을 스쳐가며 당시 서울이던 아스까까지 이르는 길

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다지히-미찌 옛 길은 같은 다데이야마 무덤 북단에서 동남으로 뻗어서 다이센 능의

북단을 지나 동쪽으로 가서 후루이찌 무덤떼의 곤다야마 무덤의 남단을 스쳐서 역시 당시

서울인 아스까에 이르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길이야 말로 종주 나라 백제와 당시 가와찌 다무로의 서울 아스까明日香, 飛鳥를 뭍과

바다 길로 이어주면서 사람과 문물을 날아준 요긴한 나라 길이었던 것이다. 아스까 일대에

는 150년 동안 왜나라 서울이었고 왜왕족이 살았던 오시사까 궁이 있던 사꾸라이 시, 왜왕

부 곧 무령 대왕의 후손인 야마또大和 집안이 살았던 덴리 시, 곤지 왕의 후손이 살았던 하

비끼노 시 등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며 5,6세기를 통해 고대 일본의 정치 및 문화의 중심

지였던 것이다.51

48 서기 400년에 한반도 남단까지 고구려 기마군단 5만이 쳐내려 왔다가 갑자기 물러간 뒤 백제 난민

이 왜로 가려던 길을 막던 신라는 볼모를 왜에게 주면서 길을 내준다. 이에 유즈끼(弓月)가 이끄는

120현 사람이 건너 왔고 이어서 아지끼도 12현의 사람을 이끌고 왔다고 적고 있다.

49 유랴꾸(雄略) 7년 대목을 보면, 곤지왕이 백제를 다녀온 3년 뒤 서기 464년에 각 분야의 바치가 백

제에서 왔다고 적고 있다.(그림 바치, 길마 바치, 그림 바치, 깁 바치, 글 바치 등)

50 岸敏男, 『古代文物の硏究』, 塙書房, 1988.

吉田晶, 『倭王權の時代』, 新日本新書, 2001, P.108.

51 게이따이 천황은 오시사가 궁에 살았고, 그 할머니 이름은 오시사가(忍坂) 오나까(大中) 부인이고,

요메이(用明) 천황의 맏아들 이름은 오시사가(忍坂) 오에 이고, 그 아들 죠메이 천황은 오시사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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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초 이래로 가와찌 평야에는 딜陶 그릇 가마터가 즐비하게 생겨난다. 이윽고 이른

바 스에무라陶邑라는 요업 고을이 일어난 것이다. 이곳에는 1000기가 넘는 용 가마 터가 밝

혀졌다. 시루나 부뜨막 등 한식 토기와 더불어 딜 그릇(1200℃ 이상에서 구워낸 토기)은 백

제 이주민이 도입한 것이다. 크나큰 고분에는 원통 토기를 두르게 됐고, 재사용 딜 그릇의

수요도 많고 고분 축조가 각지에서 늘어나면서 요업이 크게 발달됐다는 것이다. 요업과 더

불어 논공구, 갑옷, 마구, 도금 등 수공업이 백제 바치들의 이바지로 크게 발전한 것이다.52

Ⅳ. 맺는 글

황국 사관을 뒷받침하는 고고학 증거로 삼았던 이나리야마 칼글이 알고 보니 5세기에 동

경 지방이 백제의 다무로였음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였던 것이다. 이 칼글은 백제 사람이 백

제말로 지은 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 다무로가 두 군데나 더 5세기에 옛 일본 땅에

곧 오사카 지방의 옛 가와찌와 규슈 다마나 시 일대에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들 다무

로 가운데 가와찌 다무로는 가장 역사롭고 현 일본 왕실과 직결된다.

서기 396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쳤을 때다. 고마(현 공주)를 다스리던 확고(獲居, 候王)가 난

리를 피해 일본 오사카 남부로 망명하고 그 고장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 대왜(大倭) 곧 야

아도라고 일컫고 있을 때 백제 도기(腆支) 태자가 그곳에 가서 397년에서 405년까지 머물고

있었다.

이 때 낳은 아들이 비유毗有였다. 비유는 이곳에서 두 아들 가스리와 고니끼를 낳았다. 도

기 태자가 백제로 돌아가서 임금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왕위를 이어 구이신이 되는데 젊

어서 요절했다. 그러자 대왜에 머물던 도기왕자의 아들 비유가 백제에 와서 구이신을 이어

임금 자리에 오른다.

한편 대왜를 개국한 오진 임금 곧 원 고마 확고(일본 칭호 호무다 와께)의 두 손자가 왜왕

산과 왜왕 진으로 송나라의 책봉을 받는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443년 즈음에 비유 대왕은

아들 가스리를 왜왕에 앉히니 이가 왜왕 사이(濟)이다. 대왜는 이제 정식으로 백제 다무로가

된 것이다.

개로 대왕은 아우 곤지왕을 서기 458년에 좌현왕으로 임명했고 아울러 규슈 다마나 지방

에는 왕족 여기(余紀)를 우현왕으로 책봉하면서 이곳에도 백제 다무로가 생긴 것이다.

443년에 왜 왕실이 진眞씨에서 여余씨로 바뀐 것이다. 이 왕실 교체는 지극히 평온하고도

에(587년) 묻혔다. 이렇듯이 오시사가는 일본 천황가와 밀접한 곳인 것이다.

52 広瀨和男, 「古代の開發」, 『考古學硏究』, 卷 30-32, 1983.

- 36 -



25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두 집안은 후루이찌 무덤 떼와 모즈 무덤 떼라는 두 묘역

을 따로쓴 것으로 보인다. 곧 모즈 무덤 떼에는 왜왕 고오興 곧 곤지昆支/雄略왕이 묻힌 다이

센 무덤이 있고 후루이찌 무덤 떼에는 오진 임금을 비롯해 왜왕 산과 왜왕 진과 그 집안 어

른들이 묻힌 것으로 짐작된다.

왜왕 고오를 이어서 개로 대왕의 아들 시마가 왜 왕위에 올라 왜왕 부武가 되고 서기 502

년에는 백제에 와서 무령 대왕이 됐다. 스다하찌만隅田八幅 거울에 새긴 글이53 밝히는 바 그

뒤를 502년에 무령 대왕의 사촌 다나데 왕 곧 게이따이 천황이 왜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 사실을 놓고 볼 때 왜왕부/시마가 477년부터 502년까지 가와찌 다무

로/대왜를 다스리던 사실을 감추려고 일본 서기는 세이네이, 겐소, 닌껜, 부레쓰라는 네 가

공 천황을 꾸민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왜왕 사이, 고오, 부가 다스리던 가와찌 다무

로는 가와찌 평야를 포함한 작은 땅이였을 것이다.

이들 세 다무로는 서기 531년에 가와찌 다무로와 고마 다무로(규슈 다마나)가 싸울 때까지

평화롭게 공존했던 것이다. 54 그 뒤에 이들 다무로는 가와찌 다무로 곧 대왜를 맹주로 아울

러지면서 발전하다 백제 멸망 후에는 일본으로 거듭나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53 김영덕, 『백제와 다무로였던 왜나라들』, 5장, 글로벌콘텐츠, 2013

스다하찌만(隅田八幅) 거울에는 48자의 글이 새겨진 바, 무령 대왕이 자신을 닐쥬 곧 “해나라”(日

十)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왜왕 자리를 물려 받은 사촌 형을 “다나데 왕”(男第게이따이 천황)이라고

부르며 등극을 축하하며 장수를 빌고 신임을 주는 글을 새긴 거울이다.

백제 임금은 대왕, 가와찌 다무로를 상속한 왜왕(게이따이 천황)은 후왕으로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개로 대왕이 마찬가지로 왜왕 고오/유랴꾸 천황을 좌현황으로서 “왕”으로 부르고 있

는 것이다.

다나데 왕이 살던 궁집은 오시사까 궁이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도 오시사까 오나까 부인이고, 다

나데 왕의 증손 비다쓰 천황의 아들은 이름이 오시사까- 히고히도오에 이고, 그 아들 죠메이(629-

641) 천황의 능 이름을 오시사까 능이라고 적혀 있듯이 ‘오시사까’라는 곳은 150년 동안 왜왕실과

인연이 깊은 지명이며 정치 중심지였다고 할 것이다.

54 이와이(礊开) 난리가 서기 527년에 일어났다고 일본서기는 적고 있다. 통설에서는 중앙 정권이 지방

호족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으로 봐왔지만, 야마오(山尾)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백제가 429년에 고

구려에 크게 지자, 신라가 이 틈에 가야를 치기 시작하고 다급한 대가야 임금이 직접 대왜에 와서 원

군을 청원했고, 이 원군 시비에서 대왜 세력과 규슈 세력 사이에 생긴 전쟁으로 봤다. 그러나 야마오

도 이나리야마 칼클이나 에다후나야마 칼글의 대왕은 유랴꾸 라면서 통설의 틀을 못벗어났다. 이와 달

리 우리는 가와찌의 다무로와 규슈의 다무로가 각각 독립하여 세력이 커진 결과 국익 놓고 싸운 분쟁

이라는 것이다. 수서에서 보듯이 7세기 초까지도 북규슈에는 다른 왕국이 존재했던 것이다.

山尾幸久,『筑榮君磐井の戰爭』, 新日本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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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일본이란 나라는 백제 다무로가 그 모태였던 것이다. 가와찌 다무로를 다스리던

왜왕들은 백제 왕실에서 나왔고 이 왕실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왕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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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대왕의 상표문 (서기 458년)

왜왕 부의 상표문(서기 4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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